3월경 통신 불량으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해약했습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LG U+ 를 사용한지 1년째 되는 날 SK 브로드밴드 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SK로 옮기게 되면 위약금 대납에 요금부분에도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인터넷속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통을 하고 나니, 다운속도가 400KB ~1MB 사이로 나와 AS기사를 불러 확인 하였으나, 속도개선이 안 된다고 하며, 몇 일 더 사용해보라고 하여, 일주일정도 사용해보았으나, 역시 속도가 안 나와 AS 기사를 3번 정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AS기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거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하셔도 된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기 전에 제가 LG U+해지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해지 하게 되면 위약금을 못 받을거 같아 우선 SK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부분에 대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U+에서 위약금 청구가 한달 뒤 나오니, 위약금내역을 자기 쪽으로 보내면 위약금을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기다릴까 하다가 인터넷속도가 너무 느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우선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106)로 전화를 걸어 확인 후 해지 결정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불량으로 해지 하려 한다고 하니, 우선 a/s 3회 이상 받은 상태로 해지 가능하다고 하며, SK브로드밴드 위약금부분도 SK브로드밴드 쪽에서 처리 하되 전화기는 구매 한 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열받는 상황인데 그냥 참고 한 가지 더 물어 봤습니다. SK영업점에서 U+해지 위약금을 못 받은 상태인데 만약 해지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 보니,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 처리 해드려야지요” 라고 하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U+위약금이 나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리 해달라고 하니, 그 부분은 영업점에서 처리 되는 부분이라 그쪽이랑 통화 하셔야 한다고 하며, 연락이 가게끔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영업점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고객이 임의로 해지 하였기 때문에 위약금 대납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 라고 물으니,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그 부분은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거고 브로드밴드에서는 처리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담사와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이 부분은 고객센터에서 해지해도 무관하며, 위약금처리도 브로드밴드에서 처리 해준다고 하여 해지 한 거다 라고 말하니, 상담사도 그때 내역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확인 후 죄송하다며, “그렇지만 위약금 부분은 영업점과 처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제차 확인해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전화 오더니 어제와 같은 말만 하며,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 상황을 말하며,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사는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전화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 그 사람이 저의 쪽 확인 한결과 상담내역은 고객이 말한 내용과 같으나, 이번 건은 영업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SK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담사가 해지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영업점에 떠넘기는..) 그렇게 2틀인가를 그 실장이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못 참아서 최상급자와 통화를 하겠다고 하여 몇 일 후 총괄담당 과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또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으나, 이에 대해 전과 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도 열 받아서 “SK브로드밴드 상담사가 해지 해도 된다고 했고 위약금도 SK브로드밴드에서 처리 해준다고 하여 해지 했는데 안 그랬음. 속도가 느려도 한 달 정도 쓰고 위약금 받고 해지 했을 꺼라고 말하고, 그럼 sk브로드밴드 해지 위약금을 낼테니깐 U+ 위약금을 약속대로 내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적으로 위약금을 주는 그런 정책은 없으며, 위약금 부분은 영업점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하며, 계속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그때 상담사는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줘야 맞지 않나요? 확실치도 않은 얘기를 고객한테 했다는 건데. 아무튼 그때 상담사와 얘기 해보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 하여 다시 연락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그 과장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과장권한으로 처리 해줄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 상품권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ㅡㅡ 그래서 어쨌든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시간낭비 해서 일도 못하고 몇 일 동안 이러는 것보다 제가 손해를 보겠다고 하고, 차라리 그럼 20만원 상품권으로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약금은 235,462원입니다.) 개인적권한이10만원밖에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데 그걸 흥정 식으로 그렇게 말하니, 정말 열이 받더라구요.
저는 SK브로드밴드 상담사를 통해 해지 위약금에 대해 물어보고 안내를 받아 해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체가 개인에게 위약금을 줄수 없는 정책이 있는데 왜 그 상담사는 그렇게 상담을 했고 그런 상담으로 
인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